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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에참깨농사징하게힘들어라

장마이겨내면 8 9월땡볕수확…들깨와는천지차이

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기자의

농사일이다어렵지만,그중에서도가장까다

로운작물을꼽으라면단연참깨농사가앞순

위에선다. 우선파종시기를가늠하기어렵고,

보통은모종을이양하는것이아니기에작은씨

앗을 심어 싹 틔우기까지의 일이 보통이 아니

다.참깨는쌍떡잎식물통화식물목호마과참깨

속의한해살이풀로5월초(5∼20일사이)가파

종적기로알려져있다.남부지방은 4월하순에

거름과비료를잔뜩뿌린이후심으면되고, 중

부지방은이보다늦은5월상순심어도괜찮다.

하지만 요즘 기후변화로 1주일 정도 빨라졌다

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. 이처럼파종시기

가벼농사시작과겹치는것도참깨농사를그

르치기쉬운요인중의하나다.

또한참자라는시기와꽃피는시기(개화기)

가장마기간과겹친다는점도참깨농사가어

려운이유중하나로꼽힌다. 참깨와비(수분)

는상극이기때문이다.참깨는또 6월말에서7

월중순에꽃이피고 8 9월에수확한다.꽃피는

시기(개화기)가장마기간과겹쳐병발생이증

가하고, 늦게여물기때문에최근에는장마기

간을 피해 심는 시기를 앞당기는 농가가 늘고

있다.

불볕더위속수확을해야하는것도문제다.

노지고추와함께가장더울때수확하는작물

이기때문이다. 그늘한줌없는폭염에낫으로

참깨를 베어 묶어본 이들이라면 그 고통을 잘

알것이다.이것이끝이아니다. 다발로묶어둔

참깨는한번에털고끝이아니라, 최소두번이

상세번까지털어야수확이완료되는데그기

간비가오지않으면다행이지만큰비라도오면

알맹이썩을까걱정에잠을이루지못한다.

그런데 깨라는같은이름을쓰는들깨의경

우상황이사뭇다르다. 우선생물학적으로들

깨는호마과인참깨와는달리꿀풀목꿀풀과들

깨속식물로,동아시아등지에서식재료로사용

한다.깻잎이바로들깨의잎이다.또참깨로짠

기름은 참기름이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간 들

기름은들깨의열매로짠다.

재배의 시기와 수확 방법 등 농사의 난이도

면에서도확연히차이가난다. 참깨가심는시

기등에매우민감하지만, 들깨는심는시기가

따로없을정도로때와장소관계없이잘자라

는작물이다.수확할때도참깨는두세번을터

는반면들깨는한번만털어쉽게수확할수있

다.

들깨는생체시계가정확한식물이다.심는시

기가언제라도꽃이피는날짜가 9월중순으로

거의일정하다. 들깨가낮의길이변화를감지

해서꽃을피우기때문이란다. 이후 10월초나

말경에말린뒤열매를털어수확한다.

열매(씨)는물론이고잎을주수확물로한다

는점도다르다. 잎을먹지않는참깨와구별되

는특징이다.잎들깨는주로5월상순에파종해

서 가을까지 수확하고 9월에 파종해서 이듬해

5월까지 수확하는 겨울재배로 나뉘는데, 겨울

재배는낮이짧아지는시기이므로인공광을통

해낮의길이를조절한다. 꽃이피지않도록하

기위함이다. 반대로기름을짜기위한들깨의

경우제때꽃이펴야들깨를얻을수있다.우스

운이야기이지만, 이름을같이해서그런지 참

깨가 좋네 들깨가 낫네하며 논쟁이 벌어지는

경우가있다. 참깨는잎도못먹잖아 , 참기름

이진짜지 , 영양가는들기름만한게없지 하

면서말이다.

사이좋은형제자매 같아보이는두작물을

감자와 고구마처럼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지

만, 개인적으론 재배하기 까다로운 참깨에 좀

더높은점수를주고싶은마음이다.이름앞에

열매가실하고작물본연의특성을유지하는것

에다는 참이라는접두어가붙은것도참깨의

손을들어주는이유다.

땡볕에수고하신어르신들앞에서쓸데없는

소리를했다. 아무튼 폭염에참깨수확하느라

참고생하셨다라는말을하고싶다.

/bigkim@kwangju.co.kr

농협전남본부 쌀밥 맛집! 선정…쌀소비촉진총력

9월까지 50곳선정계획

농협전남본부가 전남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쌀

밥,맛집! 식당을지정해홍보에나서기로했다.

음식점식당 등이 쌀 소비 확산에 도움을 주는

만큼9월말까지50곳을발굴,선정해고품질전남

쌀의우수성을적극알리겠다는입장이다.

농협전남본부는지난 23일무안군남악읍순두

부전문식당을 쌀밥,맛집! 1호점으로선정하고

인증식을개최했다. <사진>

해당식당은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

쌀을 사용하는 곳으로, 전남의 고품질 쌀을 이용

하여손님들로부터 밥맛좋은곳이라는입소문

이났다는게농협전남본부설명이다.

전남농협은전남 21개 시군지부와쌀밥중심

의식단을구성하고있는식당을발굴하고인증, 1

차적으로 9월말까지50개소이상을선정하겠다는

계획이다.

전남농협은또변해가는식문화가쌀소비시장

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고점을감안, 다양한쌀

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

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.

농협전남본부관계자는 쌀밥, 맛집! 인증식

장지정이외에도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쌀 소비

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.

/김지을기자dok2000@kwangju.co.kr

생활불편에전남귀농어인감소
호남통계청 현황발표…지난해 2060가구로 2년째감소

생활편의시설 일자리등농촌지역정주여건개선해야

전남을비롯한전국농어촌귀농어인수가 2년

째감소하고있다.변변한생활편의시설조차갖춰

지지않은농촌지역에대한불편함, 도시에서늘

어나고있는노인일자리등이영향을미쳤다는분

석이나온다.

귀농어인증가를통한지역소멸을막고지역균

형발전을위해서는농촌지역생활편의시설확충

등정주여건개선에속도를높여야한다는목소리

가높다.

그럼에도,지난해전국17개시도중귀농귀어

가구가가장많았던지역은전남이었다.

2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북

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

난해전남지역귀어가구는279가구(39.0%)로전

국에서가장많았다.

이어 충남(199가구 27.8%), 전북(66가구

9.2%), 경남(62가구 8.7%)순으로많았다.

이는전남지역이전국수산물생산량의 58%를

생산하는만큼수산자원이풍부하고,고소득어가

도늘어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.실제지난해

전남지역에서1억원이상고소득어가는2413호로

전국에서가장많았던것으로조사됐다.

전남귀어인을연령대별로보면 50대가33.3%

로 가장 많았고, 60대(30.9%), 40대

(18.8%) 30대(14.2%)순으로많았다.

전남귀어인수는전반적인인구감소뿐만아니

라농어촌의열악한정주여건및도시노인일자

리확충때문으로, 지난 2022년부터감소세로돌

아선뒤매년감소폭을늘려가고있다.

전남귀어인수는지난 2021년403명으로전년

(319명)대비 26.3% 증가했지만, 2022년 311명

→2023년288명으로 2년째대폭감소하고있다.

특히최근 3년간 50대귀어인비중이급등하면

서지난해 60대를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.

이는과거 60대이상인구가은퇴후귀농귀어

를 선호했던 반면, 생활편의시설 및 일자리 부족

등으로고령층의귀농귀어선호도가낮아졌기때

문으로풀이된다.

업종별로는264가구(91.7%)가어로어업에종

사했고, 24가구(8.3%)는양식업에종사했다.

전남은귀농가구역시 1781가구(17.3%)로경

북(1911가구 18.5%)에이어전국에서두번째로

많았다. 뒤이어 충남(1299가구 12.6%), 경남

(1193가구 11.6%), 전북(1076가구 10.4%) 등

순으로나타났다.

하지만전남귀농인수는지난해기준1803명으

로전년(1987명)대비 9.3%감소했다.

전남이귀농인창업자금지원및주택구입자금

융자지원등귀농인유치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

있지만,전남귀농인수는지난2022년부터2년째

감소하고있다.

연령별로는 60대(627명 34.8%)가 가장 많았

고, 50대(590명 32.7%), 40대(236명 13.1%),

30대이하(212명 11.8%)순으로확인됐다.

전남귀농인10명중 4명은광주에서온것으로

집계됐다. 귀농 전 거주지역별로 보면 광주가

39.5%로 가장 높았고, 전남(18.4%), 경기

(14.0%), 서울(13.5%)순이었다.

/장윤영기자 zzang@kwangju.co.kr


